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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RELEASE
이 보도자료는25년 12월 3일(수) 수신 즉시 활용해주십시오.

	[bookmark: _Hlk210225934]G마켓, 도용 의심 사고 피해고객 선제적 보상 실시
- 수사 기관 적극 협조하고 정보보안 강화 조치로 재발 방지 총력

	□ G마켓, 도용 의심 사고 관련 ‘고객 불편’ 최소화 위해 피해 고객 전원 先보상 조치
□ 경찰, 금감원 등 관련 기관 협조 구해 원인 규명 등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 진행
□ 피싱·도용 등 2차 피해 막기 위해 자체 개인정보 보안강화 캠페인 대대적 시행



[bookmark: _Hlk215680602][bookmark: _Hlk214609877]G마켓은 지난 29일 발생한 도용 의심 사고 관련, 피해 고객 전원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전액 환불 보상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마켓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원인 규명 등 철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은 피해 고객 전원이 대상이다. G마켓은 무단 결제 정황이 확인된 고객 전원에게 보상 방법을 안내하고, 수사기관 신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고객에게는 고객 보호를 위해 도의적 차원의 선보상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권유해 도용범죄 근절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G마켓은 이번 사고를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범죄’로 추정하고 있다. 

G마켓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보안 강화 대응책도 마련했다. 

우선 최근 한 달 이내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비밀번호 변경 권고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로그인 화면 내 개별 안내 메시지와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안전한 비밀번호 생성 방식도 함께 제공한다.

추가 인증 절차도 확대한다. 로그인 시 아이디, 패스워드 외에 2단계 인증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팝업을 노출한다. 환금성 상품권 등 민감도가 높은 일부 상품군에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가 도입된다. 

G마켓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한 쇼핑 환경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용·피싱 등 2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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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는 없는 G마켓의 진솔한 이야기, 뉴스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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